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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업, 공장용지․사택 매각바람!
SK․삼성․효성, 줄줄이 부지매각 … 중국이전 등 산업공동화 우려

최근 국내기업들이 공장부지, 사원주택 등 부동산을 경쟁적으로 매각하고 있다.

화학기업들의 부지매각도 이어져 중국으로의 공장이전과 함께 자칫 국내 화학산업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 아

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인들의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 열풍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기업들은 개인 

매수세에 편승해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지방의 사업용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경기침체 장기화와 공장의 중국이전 등으로 사업용 부동산이 남아돌거나 추가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처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SK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연공단 10만여평의 신증설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초 사업비 8500억원을 들여 대규모의 중질유 분해 및 탈황시설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인근에 5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SK케미칼도 매입 희망자가 나서면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석유화학은 지상 5층 부지면적 2500평 규모의 사택과 기숙사 부지 980여평을 지역 건설기업에 매각했

고, 삼성정밀화학과 대한유화 등도 사택매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울산공장은 최근 사택부지 9000여평을 롯데건설에 아파트 건설부지로 팔았고, KG케미칼은 온산공장 

사원용 아파트인 주공아파트 18가구(242평)를 민간 건설기업에 매각했다.

화학기업인 한주도 남구 옥동 191-1번지 일대 사택용 아파트 190가구와 부지 6400여평을 매각하기로 했고, 

동서석유화학도 현재 재건축이 진행중인 사원 아파트 20가구를 매물로 내놓았다.

대우인터내셔널도 옛 대우그룹의 모태인 부산공장과 양산공장 부지를 잇달아 매각했다. 최근 부동산 시행사

인 체이스개발에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공장 2만9000평과 양산시 유산동 공장 1만6000평 부지를 1388억원에 

매각키로 계약을 맺었으며, 체이스개발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도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공장과 부지를 다투어 팔고 있다.

인천시 남구 용현동 소재 D섬유기업은 공장 주변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자 5000여평의 공장 전체를 

아파트 용지로 매각했다. 인근의 학익동 일대 공장들도 부동산 열기에 편승해 30여만평의 공장 땅을 아파트 

용지로 팔아치우고 있다.

부산대 무역학부 김창수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사업용 부동산을 팔아치우는 것은 

산업 성장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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